






2012.3.31 (토)

3월 20일 조합원들이 연합뉴스 주주 언론사를 방문해 박정찬 사장 연임저
지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인증샷 잊지 않는 성실한 조합원” “파업과 다이어트를 한 큐에”

3월19일 사옥 앞 한빛광장에서 3년차 조합원들로 구성된 댄스그룹‘용감한 사원들’이 몸을 던져 파업체조를 하고 있다.

“누가누가 잘 썼나”

3월 19일 사옥 8층에서 사회부 조합원들이 각자 만든 파업 피켓을 들고 나와 자랑하고 있다.

“나도 박 사장 땜에 못살겠다 ㅋㅋㅋ”
“국제부가 최고죠?”

3월 19일 사옥 8층에서 류지복 조합원이 만든 피켓을 들여다보며 해맑게 웃는 강영두 조합원. 
3월19일 사옥 8층에서 국제뉴스부 조합원들이 각자가 만든 파업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파업투쟁 준비 끝~”

3월19일 사옥 8층에서 조합원들이 파업투쟁 피켓을 만들고 있다.

“프랑스에도 우리 투쟁 알린다”

한 조합원이 프랑스어로 직접 쓴 연임저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투쟁 준비는 착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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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박정찬 사장이 연합뉴스 주주총회에 참석해 손을 모으고 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연임을 비나이다” 앗!성기준 상무도 알고보니.. “박 사장은 아니 돼요”(?)

3월15일 파업출정식 당일 사장실 앞을 막아선 채 손사래를 치는 성기준 상무.

“오줌 마려운데 화장실이나 가야겠다”

“나도 같이 구호 외쳐볼까?”

3월27일 출근을 저지하는 노조와 맞닥뜨린 박정찬 사장이 조합원들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3월16일 사장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들 사이로 박노황 전 상무가 머리를 삐죽이 내밀
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박 사장, 집에 언제 갈거야?”

3월19일 조합원들이 사장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늘도 못 들어갑니다!”

3월28일 7층 사장실 앞에서 박정찬 사장이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있다.

연임 결정…사장실 농성ㆍ출근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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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언론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이상현 조합원이 ‘나는 사
장님이 싫어요’를 주제로 웅변을 하며 절규하고 있다

“나는 박 사장이 싫어요!” 물오른 파업체조

3월23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언론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3년차 조합원들로 구성된 댄스그룹‘용감한 사원들’이 
파업체조를 선보이고 있다

장대비도 막지 못한 투쟁 의지

순악질 여사 “연합뉴스 노조,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월 23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언론노동자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진
지한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3월28일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연합뉴스 노조와의 대화에서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투쟁의 새 역사 만들길…”

3월16일 한홍구 교수가 조합원들에게 한국 현대 언론사를 강의하고 있다.

10년차 내외 조합원들의 똘망똘망한 눈망울

3월16일 이웅ㆍ안희ㆍ강훈상ㆍ류지복 조합원이 한홍구 교수의 한국 현대 언론사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언론노동자 총궐기…“연합뉴스를 지지합니다”


